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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시의 복제물
JUNG-SU KIM 22/08/16 21:48

예시

동작구라떼 하나요

휘핑크림 가득요 

아! 입술에 묻지 않는 휘핑크림으로요


-김남은, 「동작구라떼」

태양의 세밀하고 정교한 시공으로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합니다

파도로 인한 반짝임의 미세 위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반사광으로 몸에 착용하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남은, 「주얼리 Sea」


용기를 내어 도착한 곳

생각보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오직 빵 부스러기


-김남은, 「후회없는 용기」


https://padlet.com/zipnumsa/iqnwxlxeut0bivzb
https://padlet.com/zipnumsa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1525346/adaa8195522a554c517ff2a9a833d707/53609258_04A3_455F_8626_E8E262E86A39.jpe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1525346/6e9a0449e15b3d38d4dc2517836f71b3/8B4E59D3_2DBE_443D_8835_4989DF81666D.jpe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1525346/58a8c19ac5c5ce6ed9fb72c7995508f1/5746BA76_782F_40DC_908D_7B5CD437025E.jpeg


1반

1103 김정현
그때의 우린 너무나도 찬란했고

그때의 우린 너무나도 어여뻤다

무수히 많은 계절이 흩날리고

무수히 많은 시간이 녹는데도 

우린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린 우리와 함께 빛이 되어


-김정현, [빛바랜 시간속 멈춰선 우리]

1120 홍은지
해가 내게 내민 길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발걸음은 떼본다


- 홍은지 '기회를 잡는 방법'

오래된 자리

오래있던 자리

그사이에 이나간 자리


그어느사람 하나 기댈수도 없는

그자리 묶여

갈 곳 없는 자리


-김지찬, [이나간 자리]


너는 날 어지럽게한다

크고

차갑고

단단한

 

-안초연 [볼록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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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현

 예쁘게 반짝이는 바다

하지만 모래는 반짝이지 않는다

히지만 이 길이 반짝이는 바다로 가는 유일한 길이겠지


박나현(바다로 가는 길)


너의 세상
너가 보던 작디 작은 구멍으로

너가 그리던 그 꿈보다 

훨씬 큰 세상을 볼 수 있길


-변하연,(너의 세상)

너무 귀엽다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백서현,냥줍

니가 선택한 이문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승원,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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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눈빛

매일 하염없이 어딘가를 쳐다보는 그 눈빛

어딜보는지 모르겠고 그방향을 같이봐도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는 그 눈빛

무언가 비어있는것같으면서도 맑은 그 눈빛

그냥 쳐다보기만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 눈빛


이세인, <그 눈빛>


1118 지예원
혼자 떨어져 나간 구름

외로운 구름


-지예원, [구름 혼자]

김도연

비가 오고난 후 아무일 없다는듯 

자기 할 일을 하는 이쁜 하늘 

자기한테 관심 달라는뜻인가 ?

김도연-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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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

방학끝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다시 맨날 만나야하는 친구

-김재웅 (싫은 친구)

먹고 싸고 자기만 한다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다음생엔 개로 태어나야지


-윤준호 , [개]

내가 무서운건지 만만한건지

계속 처다보는 너,

나는 너가 무섭다


-윤택상 , [ 눈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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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솔

너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지

하지만 결국 떠나갔어

너는 아니? 

너의 죽음을 발견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한이솔-행복 슬픔 미안함-

2반

3반

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차가운 흰 눈이 내리고 시린 바람이 불어도


따뜻한 함박눈으로 받아드리자

붉고 따뜻한 우리의 추억 속 겨울이 되기 위해서


최준현, <따뜻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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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마주친

새하얀 강아지


김민주 [개 좋아]

남해정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위해

나도 나름에 관리를 한다 

남해정 - 멋쟁이 고양이 -

덥고 습하지만 푸른 하늘과 초록빛도는 풀이

보기좋다

김윤서 (푸른하늘)

떨어져버린 잎

떨어져 버린 잎도 떨어지지 않은 잎도 다 아름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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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너는 떨어지려 하는가 

이예성, (두가지 모습)

1307 박소현
집 학원 집을 반복하다가 나에게 재미를 준 할머니집 

방학마다 한번씩가면 힘들어하는마음이 치유되는할머니집


박소현  할머니집

이채이

얌얌얌 맛있다~~~

더 없나요?

배고프다「이채이」

1305남궁예담
저게 내 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나한테 복숭아를 주면 좋겠다.🐾

나도 먹고싶다.🐾🐩


-남궁예담 [강아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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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정소연
엄마가 까준 복숭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먹고싶다


-정소연,[보살핌]

덩 1302 김용우

마려우면 마음것 싸라

똥은 크면 클수록 아름답다

귀엽고 커다란 똥


1317 정재량
실패해서 못먹었던 연어.

역시 요리는 굳이해서 망하면 안된다.

절대 식초의 담그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맙시다.


정재량 『식초 싫어 짠거 싫어』

심심하다

나가서 놀고싶지만 너무 덥다

고경우 (여름 방학)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613822030/64f9d3f87030a5abbd2bbe471e508d0f/20220807_161620.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279414571/0ed83bf9cf29fc2b4aacc448611674d0/2AF03FCD_240C_4421_A4FA_9DFA2CC66857.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48166786/034dfff6b5581747df2cb233ee7773ce/45BEE55E_8419_48B2_AF84_B080E3B14FA1.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85323110/ec4940b60731ef6b67d5e043042971a4/1182605_1599885319836467.jpg


4반

5반

강같은 바다 

물안개같은 구름

조명같은 배


오지석 (제주도 바다)

나도 몰랐다


박지윤 

벤치에 앉아있는 눈사람

다음생엔 나랑 친구하자


-김혜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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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현

하늘에 핀 팝콘

하늘에서 내리는 팝콘 

먹지 않았지만 맛있다

1516정믿음
죽었니 살았니

사람이니 강아지니

하늘 위로 떠있는 구름

그 사이로 보이는 선들

하늘 위에 떠있는 기타

눈을 감으니 들리는 기타의 노랫소리


-이혜진, [기타의 노랫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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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길을 묵묵히 밝혀주는 가로등

뒤에서 항상 밝혀주시는 부모님과 같이

묵묵히 나의 길 을 응원해주시는 나의 부모님

-김미애 (나만의 가로등)

익숙함에 속지 말자

익숙함 속에 빛이 있다


-정초혜[빛]

깜깜한 새벽1시 누구보다도 빠르게 세상에서 내려와 온세상을 빛추고 떠나
는 또 다른 하나의 빛


-손준- (또다른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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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게 생겻다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내가 뭐하려고했었더라?


우희찬  검색

가방에 들어가서 행복한 너

나 대신 학교 갈래?


-박아영 (학교 가는 야옹이)

나를 유혹하는 빨간색 마라탕 그것에 빠져든다


최현석[마라탕 먹지마라탕]

우연히 발견한 초록색 하트

국밥이 나에게 고백을 한다


-박다원 [초록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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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반

커다란 죠스바

머리위에 죠스바

하늘을 나는 죠스바


전주성 (죠스바)

넓은 등과 어깨 이 남자 멋있다 피파의신

그와 닮고 싶다 


정수혁[피파의 X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화경- [지금 나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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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초록 용암

아니면 반짝거리는 녹빛 바다


조서현, 메론소다

허다영

취소된 콘서트

2일 전에 취소된 내 심정을 다들 알까

줄 그어져있는 예매번호가 가슴을 후벼판다

희”비”교차 -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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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장영주
어두운 밤하늘 

수많은 불빛 속 더 환하게 빛나는 불 하나

장영주 - 달🌕

1619최승민
고요한 밤 안개가 짙는다

가로등에 안개가 보이면서

시간이 멈춘거 같다.

-안개- 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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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임서영
["희" 비교차]

납작한 A4종이 인 줄 알았는 데 

살아움직이다니

최고은

너무힘들다 집가고싶다


-최고은

봐도봐도 기억나지 않는 단어

하지만 외우는게 내 살 길


김승연 - 단어

국어는 365일 하루종일 보고 듣고 배워도

정감이 가질 않는다.


권혁현 [0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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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10118541/8b96a9a43087c811cccf9b96ab578eb7/70A86283_47CA_40EA_8671_37377AF105B8.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2599504/fb710111a5f07b3d4ce47fe85b086a77/96CE96F3_7109_4B78_A6DC_8CA055B092EC.jpeg


1604 설효성
어느새 산지도 4달이 지났는데

흠집 안생기게 하겠다고 다짐한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자꾸 떨어트려서 미안해


-설효성(루피)

..


육수민

<5시>

 빛까지 왠지 모를 포근함 

익숙한듯 익숙하지 않은 공간


원지선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44806886/7f6dfdab1a93040f7faded2235d0fad1/20220808_214334.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2598716/992567c880bb2dbdedde9e91111af41f/20220816_094715.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09296204/ea943fcfe49b8b0f0beb20262d810b2f/A70B6E09_26BE_4A73_9946_3936E531A532.jpeg


빵은 맛있어

맛있으면 빵

빵이면 맛있어


원지선 - 맛있으면

매력적인 뒤태
너에 토실토실한 뒤태

뒤태도 매력적이지만 앞에도 봐줘ㅠ

저 궁댕이쪽을 자세히보면 짜리몽땅히 숨겨진 꼬리

     -송치예-


유은상

이 물고기는 누군가와 닮았다.

통통한 물고기 하며

돼지 같은 물고기

수족관의 수조에 있다.

 

             유은상- (돼지 물고기)

7반

불타는 하늘

내 마음도 하늘처럼 불타오르네


-황원희 [불타는 하늘]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15855298/26b3c38573f950c28443218a12f3aefe/IMG_20220730_200903_122.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172681175/ce3e447db31ac05bfcc8388bbc817a04/D391B224_6594_435E_BE6E_F78CDD5655CE.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09301686/c36eaa04a3042c4d54962188d0f7575f/1660610704179.jpg


비행기가 활주로를 통해 날아가는 것 처럼 

나도 나의 길을 통해 날아 갈 것이다


정효원 (활주로)

살짝 빼꼼한 발

너도 찍히고 싶었던거니 ?


금태양 (실수로 찍힌사진)

포근한 이불처럼  내마음도  포근해  진다 

계속 생각나게 하는 새벽의  솜사탕 


구름위에서 (안초희)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22168554/99610e76ca7a1c08eb77d576cc951402/8B7F6BC0_F4E1_4944_9CBA_A436BE226C3D.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70371822/e4cb62cf40f0a1d750044fd43c1b940d/3E1D40D9_E9C2_4CE5_822A_15656FA15094.jpe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11138448/c5bd63596ccde270cac763de1dae9bfb/E25ED4F3_C8F6_478C_96AF_A13FE9AC7BD7.jpeg


정가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나의일이다

칡흑같은 어둠속 무서움을 없애주는일

나는 오늘도 이길을 비춘다


정가인 (가로등)

오서영

맨날맨날이 방학인 고양이

나도 고양이고 싶다


오서영-<고양이>

1713 이푸른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4524454/54010026e78b2a77db49794274f822e8/padlet_image_picker_file_3d7bfc50_66f9_41a8_9aa5_fc3a7971fed4.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613822030/2db103a3f551f837f35e96b6e28f8ea8/D109F2C3_74C9_440E_A6D3_5272E6F0A019.jpe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188226767/ced7a1f098f14666336e7cef18ccc6f0/20220716_141829.jpg


반짝이는 너의 눈

세상이 널 바라보는 눈도 반짝였으면 좋겠다


-참치

이기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혁수는 떠내려가서 안경을 남긴다

이기주 -잘가라-

1707 라호찬
모양은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역할은 다른 큐알코드

8반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22167955/53c7e8b0ce0839311d76078838904625/8400377B_7936_474E_8BE8_91AC0B474594.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2546453/2852719b3805a1872e8e524e5d0a54a4/20220810_215440.jpg
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2550337/cbaefa4d9d56fa5b58f2b89700189041/73EC4880_06D8_4554_B8B3_2930FA0581B6.jpeg


※※※※※※


